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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kground and Objectives：A cross-reaction between foods and other allergens can be dangerous for asth-
matics and, in severe cases, can result in the onset of anaphylatic shock and can aggravate symptoms for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nd allergic rhinitis.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cross-reactivity between 
inhalant and food allergens through retrospective review of large number of cases showing positive allergen 
skin prick test. Materials and Method：Total 3,522 cases showing positive allergen skin prick test from Jan 
1991 to Jan 2001 at Allergy Clinic in St. Benedict Hospital, Pusan, Korea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The 
allergen skin prick test consisted of 55 allergen, dividing into groups of house dust and mite, epithelials, pollens, 
molds, and foods. Results：The common offending allergen groups were dust and mites (56.0%), pollens 
(43.3%), and epithelials (39.3%) group. The most common offending single allergen was D. fariane (48.7%), 
followed by D. pteronyssinus, straw dust, cat fur, dog hair, alder and birch pollen, cockroach. The most common 
offending allergen among pollen group was alder pollen (26.2%), followed by birch, hazel, beech, mugwort. 
The common cross-reactive groups in patients with positive food allergen was dust and mites (51.1%), fo-
llowed by pollens (35.7%), epithelials (20%), molds (10%) group. Common food allergens in patients with 
positive dust and mites allergen were shrimp and crab. And the common food allergens in patients with posi-
tive pollen group were bean and wheat for alder and hazel pollen, and were apple and peach for birch pollen. 
Conclusion：These result suggest a cluster of cross-reaction between dust and mites and crustacea like shrimp 
and crab, and between birch and apple, peach. (J Clinical Otolaryngol 2003;14: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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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레르기 질환은 임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질병이며,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주위 환경의 변화로 현재도 계

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3대 알

레르기 질환이라 하며, 어린 나이 때부터 순차적으로 발

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발병을 알레르기 행진(al-
lergic march)이라 한다.1)2)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들 사

이에서는 연속성뿐만 아니라 상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교차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

면 천식 환자가 땅콩이나 밀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고 난 

후 즉시형 혹은 지연성으로 천식을 악화시켜 심각한 아

나필락시스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거나, 또는 음식 

알레르기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악화되는 현

상들이다.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에서 대부분 환자들은 약

물 요법에 의존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항원 회피요법을 

포함한 환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다. 따라서 임

상의들은 환자 스스로에게 자신의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을 인식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식품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알레르기 질환의 교차 반응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으나 표본수가 적은 실험 연구에 의존해 왔으

며 표본 집단이 큰 임상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에 저자는 성분도 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에서 실시한 3,522

명의 표본을 가지고 병력과 피부 단자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흡입 항원과 음식 항원 사이의 상

관관계를 알아내고, 실제로 임상에서 천식 환자나 알레르

기 비염 환자에게 교차 반응을 보이는 음식을 피하게 함

으로써 심각한 합병증이나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

초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대상 환자 

1991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알레르기 비염 및 

아토피 피부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의 증상을 가지고 성

분도 병원 알레르기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 중 알레르기 

피부 단자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3,5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알레르기 피부 단자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의 연령은 3세부터 78세까지였으며, 연령별 분

포는 10세 미만이 1,465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15세 이하의 소아와 성인은 1.2：1로 소아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15.5세였다. 성별 비는 남자가 

1,883명, 여자가 1,639명으로 남성이 1.15：1로 더 많

았다(Table 1). 

 

알레르기 피부시험 

영국 Bencard사와 일본 Tori사의 단자검사용 히스타

민 용액, 음성 대조시약을 포함하는 55종의 항원 시약을 

사용하여 환자의 등에 피부 단자 검사를 시행하여, 15분 

후 팽진과 발적을 측정하였다. 판정 기준은 피부 단자검

사 결과 나타난 팽진의 크기가 양성 반응용 대조액(0.1% 

히스타민액)으로 실시한 팽진보다 2배 큰 경우를 4+, 

양성 대조군의 크기와 같은 것을 3+, 1/2로 작은 것을 

2+, 음성 대조군 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은 경우를 

1+, 그리고 음성 반응용 대조액(생리식염수)으로 실시

한 팽진과 같은 경우를 -로 하여, 3+ 이상을 알레르기 

피부 단자검사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알레르기 항원 

검사에 이용된 53종 항원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

되는 항원으로 우선 집먼지 및 진드기군(house dust 

and house dust mites), 상피조직군(epithelials), 화분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Age (yrs) Male Female Total % 

0-9 895 570 1,465 41.6 
10-19 380 231 611 17.5 
20-29 218 300 518 14.7 
30-39 180 262 442 12.5 
40-49 128 148 276 07.8 
50-59 056 096 152 04.3 
60-69 022 022 044 01.2 
70-79 004 010 014 00.4 

Total 1,883 1,639 3,52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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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pollens), 곰팡이군(molds), 음식항원군(foods)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Table 2). 

항목은 각 항원별, 각 군별 양성률을 빈도순으로 표시

하였고, 흡입 항원과 음식 항원의 교차 반응을 보기 위해

서 먼지 및 진드기군과 음식 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인 환

자의 수, 상피조직군과 음식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

자의 수, 화분군과 음식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의 수, 그리고 곰팡이군과 음식 항원에 양성 반응을 보인 

Table 2. List of allergens for skin test 

Dust & mites Epithelials Pollens Foods Molds 

D. farinae Chicken feather Beech Tomato Rhizopus nigricans 
D. pteronyssinus Cow hair Hazel Apple A. fumigatus 
Straw dust Epithelials Dog hair Alder Peach A. alternata 
 Cat fur Elder Strawberry P. notatum 
 Rabbit fur Birch Cod Candida albicans 
 Sheep wool Mugwort Mackerel Penicilla 
 Feathers mix Ragweed Crab Fusarium species 
 Cockroach Chrysanthemum Lobster Hops 
  Japanes cedar Shrimp  
  Pine Beef-veal  
  Poplar Pork-bacon  
  Cotton Egg whole  
  Silk Milk  
  Kapok Chocolate  
  Flax Cheese  
   Soy bean  
   Rice grain  
   Wheat grain  
   Buck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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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를 각각 조사하였다. 또한 상관성이 높을 것으

로 보이는 각각의 항원과 우리나라에 흔한 흡입 항원과 

관련성이 있는 음식 항원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결     과 
 

알레르기 원인 항원의 분포 양상 

알레르기 피부 단자반응 검사 상 양성을 보인 항원군

별 분포를 보면 먼지 및 진드기군이 56.0%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분군이 43.3%, 그 외 상피군이 

39.3%, 음식항원군이 26.9%, 곰팡이군이 11.5%로 많

았다. 

항원 개별 분포에서는 아메리카 집먼지 진드기(Der-
matophagoides farinae)가 48.7%의 환자에서 양성 반

응을 보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 집먼지 진드기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가 48.3%였으며, 

그 외 밀짚먼지(straw dust), 고양이털(cat fur), 개털

(dog hair), 오리나무(alder), 자작나무(birch), 바퀴벌레

(cockroach) 순이었다(Fig. 1). 

군별 항원 빈도순은 다음과 같다(Table 3). 

 

흡입 항원과 음식 항원의 교차반응 양상 

음식 항원과 동시에 한가지 흡입 항원군에 양성을 보

이면서 다른 흡입 항원군에는 음성을 보였던 항원은 먼지 

Table 3. The frequencies of positive reaction to major
allergens in each allergen group 

Allergens No. of case Percent (%) 

Dusts and mites   
D. farinae 1,714 48.7 
D. pteronyssinus 1,701 48.3 
Straw dust 997 28.3 
Cat fur 914 26.0 
Dog hair 411 11.7 
Cockroach 267 7.6 
Feathers mix 204 5.8 
Sheep wool 162 4.6 
Cow hair 152 4.3 

Pollens   
Alder pollen 399 11.3 
Birch pollen 345 9.8 
Hazel pollen 280 8.0 
Beech pollen 260 7.4 
Mugwort pollen 257 7.3 
Elder pollen 165 4.7 
Chrysanthemum 157 4.5 
Kapok 152 4.3 

Others*   
Shrimp 182 5.2 
Crab 172 4.9 
Mackerel 148 4.2 
Buckwheat 148 4.2 
Fusarium species 145 4.1 

The allergens to which the frequencies of positive reac-
tion in total patients are more 4%. Others* include foods
and m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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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mon food allergens in patients with po-
sitive pollen group. 

Fig. 2. The common food allergen in patients with posi-
tive dust and mites alle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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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드기군이 116례(51.1%)로 가장 많았고, 화분군이 

81례(35.7%), 그 외 상피조직군 20례(8.8%), 곰팡이군

이 10례(4.4%)순이었다. 

먼지 및 진드기군과 동시에 양성 반응을 보인 음식 항

원의 빈도순은 새우(shrimp), 게(crab), 가재(lobster), 

메밀(buckwheat), 쇠고기(beef), 돼지고기(pork) 순이

었다(Fig. 2). 

화분군에 대한 음식 항원은 오리나무와 개암나무에 대

해선 콩(soybean)에서 각각 76례(21.5%), 42례(15.6%)

에서 양성으로 나와 평균치(3.7%)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

은 양성률을 나타내었다. 자작나무에 대해선 사과(apple)

와 복숭아(peach)에서 각각 48례(16.2%), 34례(14.9%)

에서 양성률을 보여 평균치(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경향을 나타냈다(Fig. 3). 그 외, 상피조직군과 곰팡

이군에 대한 음식 항원의 양성률은 표본수가 20례 이하

로 적었고, 음식 항원 간의 발현율은 거의 차이가 없어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고     찰 
 

알레르기의 진단에는 병력 외에도 피부 단자검사, 혈

액 검사 등이 이용된다. 이 등3)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 

단자검사를 시행한 결과 병력 조사로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된 환자들 중 66.7%에서 피부 반응검사 양성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무증상군의 피부 단자검사 양성률인 

36.5%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피부 단자

검사의 원리는, 항원에 감작된 사람은 항원에 반응하는 

특이 면역글로불린 E 항체를 만들며 이것이 비만 세포

의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데, 피부 단자검사 시 피부를 통

해서 항원이 들어오면 이 항원과 결합하여, 비만 세포로

부터 히스타민 등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을 분비시킨

다. 화학 매체들 중에서 특히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

장시켜 15~20분 경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팽진과 발

적을 일으키게 된다. 알레르기 피부 단자검사에 음성으

로 나왔을 경우에는 음식 알레르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

으나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여 그 음식이 모두 원인 음식

인 것은 아니다. 다만 피부 단자시험을 실시하는 목적은 

병력에서 의심이 되는 원인 알레르겐을 확인하거나 병력

에 나타나지 않은 알레르겐을 찾아내는 데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부 단자검사를 통해 음식 알레르기를 진

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성 항원 사이에 통계

적으로 어떠한 상관성이 존재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

으므로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음식물 중에는 사과와 배, 새우와 가재, 고등어와 꽁치

같이 서로 비슷한 종류가 있으며 이것들은 계통 발생학

적으로 서로 비슷하므로 그 항원성도 비슷하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음식물에 과민성이 생기면 그것과 비슷한 

음식물에도 과민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교차 

반응(cross-reaction)이라고 한다. 또 음식 항원 사이의 

교차 반응뿐만 아니라 화분류와 음식 항원과 같은 다른 

계통의 항원들 사이에서도 교차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화분증(pollinosis)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가

장 흔한 형태의 음식 알레르기는 oral allergy syndrome 

(OAS)으로 성인에서의 유병율은 23~47%나 된다. OAS

는 1942년 자작나무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환자에서 사

과, 개암나무열매 및 샐러리에 동시에 알레르기가 있다

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겨난 용어로 그 후 화분증을 가

진 환자에서 다양한 과일에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5)6) OAS의 증상은 입술, 혀, 인후의 부

종이나 소양감이며,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항원은 열

이나 소화에 의해서 파괴되므로 화분증 등 다른 알레르

기에 이환된 환자들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는 조리

를 하거나, 구워서 먹거나 또는 통조림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권유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피부 단자검사 상 가장 양성률

이 높았던 군은 먼지 및 진드기군, 화분군, 상피군, 음식

항원군, 곰팡이군 순이였으며, 항원 각각의 분포를 보면 

Dermatophagoides farinae와 Dermatophagoides pte-
ronyssinus가 가장 흔한 항원이었고, 화분군에서는 오리

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너도밤나무 순이었다. 이는 부

산지역에서 연구된 고 등7)과 강 등8)의 연구와 거의 일치

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식 항원에 양성 반응

을 보였던 환자에서 흡입 항원들간의 양성률을 비교한 결

과 먼지 및 진드기군이 51.1%, 화분군이 35.7% , 상피

조직군이 8.8%, 곰팡이군이 4.4%로 이러한 빈도는 항

원군별 양성률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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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드기군과 동시에 양성 반응을 보인 음식 항원은 주

로 새우, 게, 가재와 같은 갑각류였으며 그 외 메밀, 쇠고

기, 돼지고기가 높게 나왔다. 이는 새우종 중 Penaeus 

aztecus는 Pen a1(36 kDa) 항원을, Penaeus indicus

는 Pen i1(34 kDa) 항원을, Metapenaeus ensis가 

Met e1(34 kDa) 항원을 가지고 있어 집먼지 진드기, 곤

충류, 연체동물, 달팽이 등과 교차 반응을 보인다는 과거

의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이다.5) 화분군 항원은 우리나라

에서 흔한 항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오리나무와 개

암나무에 대해선 콩과 메밀에서, 자작나무에 대해선 사

과와 복숭아에 높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과거 연구에서

도 이미 사과 Malus domesticus종의 Mal d1은 자작나

무의 Bet v1과, Mal d2는 Bet v2와 교차 항원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Bet v1은 DNA level에서 사과에 

있는 18 kDa 항원과 75%의 동일성(homology)을 보

였으며, 샐러리의 주요항원 Api g1(16 kDa)과는 약 60%

의 동일성을 보였다. 이러한 Mal d1, Bet v1 및 Api g1 

단백질은 스트레스 환경, 특히 식물이 미생물체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발현되는 소위 발병기전 관련 단백질

(pathogenesis-related proteins)의 group에 속하며, 

Mal d2나 Bet v2는 profilin으로서 식물의 번식에 관련

된 약 15 kDa의 분자로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범항

원(panallergen)으로 추측된다.5)6)9-11) 또, 1996년에 

Delbourg 등12)은 Latex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바

나나에 과민성이 있음을 밝혔고, 원인 항원으로 33 kDa

와 37 kDa의 주요 바나나 항원을 규명하였다. 

최근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여서라기보다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 인자가 증가하였

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과 치료에 있어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

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인자를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대증적인 약물 요법보다도 더욱 중요하며, 가장 확

실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이 된다. 

일단 교차 반응이 있는 음식이 확인되면 그 성분이 포

함되어 있는 음식물을 조사하여 일람표를 만들어 계절성 

비염이나 통년성 비염의 증상이 심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경

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검증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항원들간의 교차 반응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먼지 및 진드기군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천식 환

자나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새우, 게, 가재 같은 갑각류

의 음식을 피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흔한 오리나무, 개

암나무에 대한 알레르기 환자는 증상이 심한 계절에는 

콩과 메밀을, 자작나무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사과

와 복숭아를 피하는 것이 증상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교차반응·피부 단자 검사·부 알레르기 증

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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